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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청약 후 착공지연으로 본청약 신청이
6.4%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< 보도 내용 (뉴시스 등, 10.27) >

◈ 사전청약 받고 착공 하세월... 본청약 신청 6.4%에 불과

- 공공사전청약에 당첨 후 사업 착공이 늦어지면서 실제 본청약까지 신청하는

경우가 전체 사전청약자의 6.4%에 불과

□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전청약 후 착공지연으로 본청약 신청이 

6.4%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 ㅇ 사전청약은 83개 블록(’21.7~’23.6월) 4.4만호를 실시하였으며, 이 중 

본청약은 9개 블록 5,091호 완료하였으며, 나머지는 아직 본청약 시기가 

도래하지 않았습니다.

 ㅇ 본청약을 실시한 9개 블록 5,091호 중 부적격자를 제외한 사전청약 

최종당첨자는 4,665명입니다. 최종당첨자 중에서 본청약 신청자는 

2,819명으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의 본청약 참여율은 약 60% 수준입니다.

 ㅇ 사전청약은 당첨 시 청약통장이 소진되지 않아 다른 단지에 본청약이 

가능하고, 사전청약 당첨 포기 시에도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므로, 본청약 

참여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.

 □ 정부는 뉴:홈 사전청약은 입주지연 가능성이 낮은 블록을 대상으로 선별

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, 시행된 사전청약 블록에 대해서도 사업

공정관리를 강화하여 입주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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